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로봇 서비스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사장 강철호)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로봇 서비스 확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양해각서)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상훈 원장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KIRIA) 강철호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로봇 산업에 정보

통신기술(ICT) 도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정책·기술·

산업 정보 교류 ▲ 시험 기반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및 기술 지원 등

공동 연구개발 ▲ 산업체 지원 및 국민 대상 홍보 ▲ 로봇 산업 

개발·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 산업 

지능화에 필요한 통신 기반시설인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보도자료
2025. 4. 16.(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디지털통신융합본부 이음5G사업팀 이상윤 팀장 (061) 350-1451
배 포 : 경영기획본부 ESG혁신홍보팀 최근수 주임 (061) 350-1325



□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은 산업 분야 등 특수 목적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망과

달리 자가망으로 구축할 수 있어 보안 성능이 뛰어나며, 제조·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자율주행로봇(AMR) 운영 등에 적합하다.

□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은 “로봇 산업에 다양한 정보

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지능형 로봇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